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朝鮮初期부터 正祖年間에 이르는 동안에 嶺南各處에서 배출된 學者·政治家·文學家 등의 人物傳을
 소개‚ 輯錄한 책으로 1798년 (正祖 22)正祖의 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.

각 人物의 行狀이나 言行錄·墓誌·神道碑文·祭文 등의 遺事를 토대로 抄錄·評論한 것이며‚ 지방별로 
당시 名士·文臣들 1-3명씩 분담‚ 편찬하여 모아놓은 것이다.

現 奎 章閣本은 筆寫正本으로서 각 편찬자들이 正祖에게 製進한 것을 合錄‚ 備置해 두었던 것으로 
보인다.
다만 ≪文獻備考≫나 ≪擒文院書目≫에 의하면 총 17卷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 嶺南各處 중 慶尙南
道 지방이 대부분 빠져 있고 慶尙北道에서도 인물이 많기로 이름난 善山·醴泉·仁同·高靈등지가 누락
된 것을 미루어 보면 現傳하는 10卷은 零本이 아닌가 추측된다.

傳言에 따르면 韓末 伊藤博文이 借去한채 분실하였다는 一說(高大‚ ≪韓國圖書解題≫)도 있다.

各卷別 편찬자의 이름이 卷頭(貼紙)에 적혀있고 冊마다 內閣印이 있다.

한편 奎 章閣本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‚ 茶山 丁若鏞이 本書編撰者中 한사람이있던 그의 仲兄 
若銓이 보여 준 草稿를 보고 지었다는 序文이 ≪與猶堂全書≫에 실려있다.

卷別 편찬자와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권1(蔡弘遠 編) ; 安東篇(一)으로 金濟·金自粹이하 金宇顒에 이르는 46명.
권2(丁若銓 編) ; 安東篇(二)으로 柳成龍 이하 金烋에 이르는 36명.
권3(李儒修·韓致應 編) ; 安東篇(三)으로 柳元之 이하 裵相說에 이르는 56명.
권4(睦萬中·沈奎 魯 編) ; 尙州篇(一)으로 黃喜 이하 鄭道應에 이르는 64명.
권5(尹弼秉·李鼎運 編) ; 尙州篇(二)에 金楷 이하 金熙普에 이르는 13명과‚ 禮安篇에 琴以詠 이하 
李東俊에 이르는 36명‚ 軍威篇에 玉沽 등 9명‚ 英陽의 趙德隣.
권6(未詳 : 落張) ; 慶州篇에 徐愈 등 33명‚ 密陽篇에 李行 등 19명‚ 新寧篇에 權應銖 등 3명.
권7(李○薰·洪命周 編) ; 星州篇에 李崇仁 등 35명‚ 義城篇에 金光粹 등 20명.
권8(蔡弘履·權應範·沈奎 魯 編) ; 晋州篇에 河演 등 42명‚ 咸陽篇에 趙承肅등 10명‚ 慈仁篇에 
李陽昭 등 4명.
권9(李○珩·沈達漢 篇) ; 永川篇에 李敢 등 30명‚ 大邱篇에 楊熙止 등 25명.
권10(李址永·姜浚欽 編) : 榮川篇에 鄭陟 등 38명‚ 龍宮篇에 安俊 등 14명‚ 河陽의 許稠와 
金是聲‚ 眞寶의 申址와 申禮勇이 수록되어 있다.

嶺南의 人脈이나人物硏究에 귀중한 사전적 자료이다.
姜周鎭譯의 ≪嶺南人物考≫(서울大出版部,1967)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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